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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유찰에 따라 
신속히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9월 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

결과 현대건설 주관 공동수급체(컨소시엄)만 단독으로 사전심사신청서를 

제출하여 유찰되었다고 밝혔다.

 ㅇ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, 

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

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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